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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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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는 삶의 극적인 위기를 통해 변화된 외상후성장 가운데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형이 주

어졌는가를 살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상의 심리적 충격과 외상후성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믿음과 종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사례로 들어 살펴

보았다. 특히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성경인물의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생애 중요한 시기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통찰과 성숙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경

에는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경험적인 실례에도 잘 부합된

다. 외상후성장에서 영적인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과 심리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러므로 기독교상담은 외상으로 인해 고통에 처해있는 내담자가 긍정적인 영적대처로 영적인 성장

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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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개인이 인생의 쓰나미를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수용과 감당이 되지 않

는 인생의 홍역을 ‘외상(trauma)’이라고 한다. 기독교 상담자가 임상 장면에서 곤혹스

러운 것 중의 하나는 내담자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

길 수 있나요?” 하며 신앙의 회의와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닌가 싶다. 외상은 이처럼 인생의 고통으로 작용하여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

을 호소하게 되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는 

탕자가 될 우려의 소지도 안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흔치 않은 것으로 치부됐던 외상 경험이 실제로는 적지 않는 

비율로 경험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외국 선행연구(Breslau, Davis & 

Andreski, 1995, 재인용)에 따르면, 인구의 19-21%가 정상범주를 넘어선 외상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이 인생에서 외상 사건에 노출 

될 확률은 78.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은헌정 외, 2001, 재인용). 여기서 사용

된 ‘외상’의 개념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명의 위기 혹

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여 통제력을 상실한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의미한다

(Calhoun & Tedeschi, 2006). 외상경험이 누적되고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겪는 충격적

인 사건이 증가할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위험성은 심각하다(Yehuda et al., 

2005; 1816). 외상은 사회공포증(Magee et al., 1996: 161), 경계선 성격장애(Van Der 

Kolk, Hostetler, Herron & Fisler, 1994), 신체형장애(Lamprecht & Sack, 2002), 해리

장애(Ross et al., 1991), 섭식장애(Tobin, Molteni & Elin, 1995), 자살, 고위험행동, 약

물남용(Marshall et al., 2001; Schinagle, 2002), 그리고 주요 우울증(Neria, Bromet & 

Marshall, 2002) 등의 심리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험으로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Nemeroff et al., 2006).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SM-IV)에 의하면 외상은 자신 혹은 타인에

게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험을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네 가지 증상범주는 재경험

(re-experiencing), 회피(avoidance), 과각성(hyper-arousal) 그리고 정서적 반응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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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numbness)이다(Connor & Davidson, 2001; McNally, 2003). 즉 PTSD의 주

된 양상은 위협적이었던 사고에 대한 반복적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의 외상사건

을 재경험하고, 그러한 외상을 회상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회상되는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둔감화하고, 지속적으로 과각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외상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외상이후 후유증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개

인에 대해 병리적인 모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1990년대 이후 Tedeschi와 

Calhoun(1995)에 의해 외상이후 개인의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외상후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명명하면서 병리적 관점에만 머물러 있던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상이나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불행한 경

험 이후에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의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종교와 영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

는가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례로 들어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통찰과 외상후 영적성장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외상후성장의 개념

최근에는 고통 이면의 긍정적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이를 ‘외상후성장

(PTG)’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심리적 충격과 상처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인 외상을 겪은 후에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뿐 아니라 외

상 전의 적응단계를 능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외상후성장이라고 한다

(Tedeschi & Calhoun, 1995, 2004). 외상후성장은 자기지각과 대인관계, 인생관 영역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Tedeschi & Calhoun, 1996), 개인의 외상 이전의 적응수준을 넘

어서는 변형(transformation)과 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Tedeschi & Calhoun, 

1995, 2004). 즉 외상사건과 고군분투한 결과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으로(Maercker & Zoellner, 2004), 개인의 삶에서 극적인 위기가 긍정적

인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후성장은 위협에 대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자기강화적 평가

(self-enhancing appraisal)로서(Taylor & Armor, 1996, 재인용), 위협적 사건에 직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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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개인은 긍정적으로 왜곡된 신념을 보이는데, 이 현상을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고 한다. 개인은 충격적 외상을 경험할 때 외상 이전의 자기지각이나 세상

에 대한 신념을 복구하기 위해서 인지적으로 적응하려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반

응의 일환으로 외상에서 의미를 찾고, 통제력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일치

하는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외상사건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사건의 발생을 정당화하

기 위해서 외상으로부터 개인적 힘이나 성장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이양자 

ㆍ정남운, 2008: 6).

외상이나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불행한 경험 이면에 긍정적인 변화가 주

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Linley와 Joseph(2004)는 외상후 긍

정적인 변화를 ‘역경 후 성장(adverse growth)’이라고 지칭하였으며, Park(1996) 등은 

스트레스-관련성장(stress-related growth)으로 표현하였다. Drescher와 Foy(2010)는 

외상사건에서 비롯된 의미들은 적응유연성(resilience)과 성숙,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아

니면 무기력,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교통사고, 암환자 등의 재난, 재해 피해자 및 생존자 또는 구조원들

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승태 외, 1997; 김희정 외, 2008; 신동균 외, 

1997; 염병수, 2007; 이선미ㆍ김동인, 2000; 이옥주ㆍ박희경, 2009; 이지영 외, 2008; 최

경숙, 2002; 최숙경, 2007). 즉 외상후성장 경험을 탐색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적응

과 개인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성격적 특성, 심리 사회적 

자원과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외상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외상후성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llizzi & Blank, 2006; Cardova et al., 2007; Manne et 

al., 2004), 외상경험과 신체적 변화를 다룬 연구에서는 외상의 희생자들이 불면과 악몽

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서적으로는 우울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었다(김현경 외, 

2008: 29).

Hunt와 Evans(2004)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소인 중 특

히 정서지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 중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

일수록 PTSD 증상을 덜 경험하고 이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

상후성장과 대처전략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로는 여성유방암 환자들에게 집단치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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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 스트레스 관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의 외상후성장과 낙관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Antoni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상후성장’을 극적인 인생

의 위기와 투쟁한 결과 개인의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을 넘어선 실제적인 긍정

적인 삶의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외상후성장을 어둡고 암울한 현실

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개인의 대처노력의 결과로서, 삶에 대한 

감사와 개인의 영성과 실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III. 외상후 영적 성장

1. 종교적 영성과 외상후성장

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외상후성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는 

영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폭넓은 성장개념으로 볼 수 있다(Laufer & Solomon, 2006: 

430; Linley & Joseph, 2005: 264; Maercker & Herrle, 2003: 580). 그러므로 최근에는 

회복 결과인 외상후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대해 종교와 영성의 특정한 

역할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Denney et al., 2011; Gottheil & 

Groth-Marnat, 2011; Hall et al., 2010; Laufer & Solomon, 2006; Linley & Joseph, 

2005; Maercker & Herrle, 2003). 

종교의 구성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극히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해 Ross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Ross 

et al., 2009: 454-55). 먼저 종교와 심리적인 긍정적 적응은 매우 상관이 높다는 것이

다(Crawford et al., 1989). 종교는 자기를 유지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Myers와 Diener(1995)의 연구에서도 종교와 안녕감

(well-being)의 정적상관이 범문화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종교적인 대처와 자

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보여주고 있다(Handal et al., 1989; Mosher & 

Handal, 1997). Koeing(2001)은 종교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였

는데 종교적인 신념과 행위가 심리적인 안녕(well-being)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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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짓고 있다.

외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종교적인 대처 역시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Bickle et al., 1998; Carver et al., 1989; Crawford et al., 

1989; Ross et al., 2009), 종교적인 대처 기제를 밝히는 것은 심리적인 건강과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질병에 걸린 많은 개인들은 종

교적인 대처를 보였는데(Koenig, Larson & Larson, 2001: 352), 이는 실제로 많은 외

상경험의 피해자들이 종교적인 지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Bonanno, 

2004: 20; Spouse, 1999: 394). 그러나 종교적인 대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는 심리적인 고통을 덜어주는데(Pargament et al., 1998: 710; Sowell et 

al., 2000: 73; Tix & Frazier, 1998: 411), 예를 들면 기도와 개인의 종교적 신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외상경험의 희생자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통과 우울증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i et 

al., 2005: 763; Schiff, 2006: 2301; Shaw et al., 2005: 1). 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

람일수록 종교적 대처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

는다든지, 매주 교회출석과 기도, 그리고 종교적 활동(외상의 희생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 등의 긍정적인 영적 대처 전략은 긍정적인 영적 결과와 관련성이 높았다

(Meisenhelder & Marcum, 2009: 55). 또한 긍정적인 종교대처는 의학적인 질병을 앓

고 있는 환자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뿐 아니라(Koenig et al., 2001; Pargament, 

Koenig, Tarakeshwar & Hahn, 2004: 713), 대규모의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외상생존자

들의 회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Smith et al., 2000: 169).

반면에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과연 하나

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사태들은 모두 악마가 만든 것이야’와 같은 반응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시키며 정신건강을 오히려 해친다(Fitchett et al., 1999; Mickley 

et al., 1998; Pargament et al., 1990; Pargament et al., 1998; Pargament et al., 2001). 

즉 부정적인 영적 대처는 높은 스트레스 증상들과 심각한 우울증을 야기 시키게 된다

는 것이다(Bradley et al., 2005: 685; Watlington & Murphy, 2006: 837; Witvliet et 

al., 2004: 269). 이처럼 극단적인 외상이나 상실을 경험 한 후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미

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영성의 작용은 지대하다. 특히 사별과 같은 외상을 겪은 

후 적응과정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Wort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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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08: 704). 개인이 위기나 고통에 처했을 때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종교생활, 종교적 믿음, 성직자와의 따뜻한 애착관계 등의 기제

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ogenschneider, 1996: 128-32; Werner, 1989: 72).

2. 외상후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상사건 중에

서도 죽음의 위기를 통해 외상후영적 성장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외상경험과 심리적, 영적 반응들을 통해 나타난 외상후성장의 모습을 살

펴보면서 외상후성장을 가져온 영적인 잠재요소들을 추출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1) 이삭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최대 외상은 아마 청년기 시절의 경험일 것이다. 어

느 날 이삭이 곤하게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아버지가 모리야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

제를 드려야 한다고 길을 재촉한다. 아들 이삭은 노년의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난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어린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

라함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사흘 길(창세기 22:4)을 가면서 이삭은 몹시 궁금

했다.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모리야산에 거의 도착할 무렵 이삭

은 드디어 입을 열어 아버지께 묻는다(창세기 22:7). 아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질문

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대답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비통

하기 그지없었다. 아마 사흘 길 동안 한시도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다. 드디어 모리

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은 다음 자신을 결박하려 하

자 아들은 비로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삭은 잠자코 그 결

박을 받았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이삭은 모리야산에서 꼼짝없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외상을 경험한 동시에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목

격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수풀에 뿔이 걸려 버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창 22:13).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액션을 분명히 경험한 후 이삭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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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으로 변형을 겪게 된다. 아마도 이삭은 모리야산 사건 직후에는 한동안은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자동적으로 반추되어 괴로웠을 것이다. 대개 외상과 관련된 자동적인 

반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은 외상 이전의 도식을 재건하려는 시도이므

로(이양자ㆍ정남운, 2008: 5), 외상후성장에서 통과의례의 과정인 것이다. 

이삭은 이미 청소년기에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므로 

이후 그의 삶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는다. 이삭은 힘겨운 생활사건을 만

날 때마다 모리야산의 외상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도적인 반추(intentional 

rumination)를 함으로써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삭은 청년시절

에 겪은 외상 당시의 심리적 충격을 반추하면서 이후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스트

레스를 덜 지각하며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종교성향(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1)

을 지니게 된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불레셋 사람이 이삭의 우물을 막거나 강탈한 사건

에 대한 이삭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 있다(창세기 21:25-26; 26:15, 18-21).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전승들이 함께 모여 있다. 이삭 일행은 기름진 땅에서 

이주한 후 삶의 터전을 잡는 일로 우선적으로 우물을 판다(창세기 26:19, 26:25b). 그들

이 판 곳에서 샘의 근원을 얻은 것은 야웨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예비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유목 혹은 반유목적 상황에서 ‘우물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특

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여긴다. 이처럼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삭을 수동적으로 축

복을 받는 인물(창세기 24장, 26장)로 묘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삭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의 수동적인 성격을 표현해주고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모든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성서신학자들은 이삭을 단지 아브

라함과 야곱을 잇는 교량역할을 맡은 인물로 이해하기도 한다(Speiser, 1982: 182, 재

인용). 그러나 기스펜(Gispen, 1982: 127-128, 재인용)에 따르면, 이삭은 하나님의 현현

과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

으며(창세기 28:13, 31:42, 32:9, 46:1) 또한 약속의 땅이 언급되어질 때마다 그의 이름

이 같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창세기 28:13-15, 35:9-13; 출애

1) 내재적인 종교성향(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은 종교가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며, 종교를 통

해서 삶을 영위하려는 종교 성향을 뜻한다. 반면에 외현적인 종교성향(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은 종교를 사회적 유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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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기 2:24, 6:4-5, 32:13; 신명기 7:7-9). 성서전승들 역시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부르고(예레미

야 33:26),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아모스 7:16)고 하면서, 이삭을 이스라엘과 거의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다(아모스 

7:9). 또한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난다(시편 105:9-10). 그러므로 이삭의 이야기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

어야 한다. 특히 이삭의 결혼 장면은 창세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은(창세기 24장) 

가볍게 간과할 일이 아니며, 그의 축복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특히 창세기 26장 12절의 이삭에게 임한 백배의 수확과 결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26:24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삭과 함께 해 주신다는 위안

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으로 그의 백성

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 이주의 천막을 치고 터전을 잡으려고 또 우물을 판

다.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과 제단을 쌓은 후 이삭은 우물을 파게 되면 생명의 젖줄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과 이주의 삶에서 샘의 확보는 생존

의 보장책으로써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구원인 것이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하

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이는 그의 결혼이야기인 24장보다 훨씬 능동적인 모습을 그려

주고 있다. 창세기 26장에 대해 Fokkelman(1975: 115, 재인용)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

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전시효과를 주는 자료(demonstration-material)’라고 

명명한다. 이는 아비멜렉의 고백에서 잘 나타난다. ‘야웨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창세기 

26:28)는 것과 ‘이삭은 야웨께 복을 받을 자’(창세기 26:29b)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야웨께서 이삭에게 항상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어 삶의 터전

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방사람인 

아비멜렉에 의한 평가는 이삭이 야웨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를 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축복의 장으로써 축복의 앞뒤 맥락에서 

우물의 터짐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여호와 이

레’는 이삭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 이미지는 하

나님의 실제에 대한 느낌, 즉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 있으며 개인과 서로 상호 작용하

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다(김난예, 2001). 하나님 이미지는 인간 속에 있는 의식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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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의식적인 측면을 지닌 시각적, 지각적, 감정적, 개념적 요소를 담고 있는 역동적

이고 정서적인 표상이다(Saur, 1992, 재인용). 즉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지닌 개념

과 이미지는 그의 심리적 상태나 행동반응,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 표상

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인생에 의미 있게 혹은 적어도 고통스

러운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애 사건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 영향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청년시절 이삭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표상은 흉년에도 타격이 없었으며, 

농업에도 축복을 받았고, 우양은 번성했으며, 파는 곳 마다 우물을 얻을 수 있었다. 어

떤 악재가 겹쳐도 약속의 땅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이삭의 

삶은 이스라엘이 결국 회귀해야 할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과 요셉,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약속

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창세기 47:30; 49:29; 50:13, 24-25). 

이삭의 이야기는 이처럼 순종과 축복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 모티브

는 이삭의 절대적 신앙 즉, 청년기에 경험한 모리야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삭의 축복을 전시해 주고 있는 창세기 26

장은 평온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적극

적인 순종과 믿음이 수반되면 반전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흉년이 

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이삭의 순종적인 행동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언제나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족장가운데 가장 수동적이

라고 비판받던 인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

러니컬하다. 이를 풀 수 있는 단초 중의 하나가 모리야산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순종했던 결과, 어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는가가 이삭의 축복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축복받은 자의 삶은 차분하며 간결하고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며 많은 부

분 수동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있기에 유약해 보이지

만 확신에 가득찬 삶이 가능해진다(김재구, 2010: 24). 외상 중에서 가장 극한 경험이 

자신의 죽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모리야산의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로서 오히려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더 장수를 누린다. 

모태신앙이었던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 귀로만 들어 왔던 하나님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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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였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된다. 인생의 위기인 외상경험이 하나님과 만남의 접전이 된 것이다. 이삭

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였다(창세기 22:14). 어떠한 

순간이나 상황에도 이삭에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분으로 각

인(imprinting)되었다. 생애 전반부에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병리에서 외상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고 본다. 계속 동일

한 상황이나 비슷한 단서가 주어지면 외상경험 당시와 유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삭을 보면 불안과 공포 반응 보다는 오히려 임재하셔서 준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구

성하게 된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간접 경험한 모태신앙이 해체되고 하나님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모리야산 사건의 결과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재해

석 할 수 있는 인지적, 영적인 틀을 제공하게 되며, 이삭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결

정적인 모티브가 된다. 이삭은 모리야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직접 목격함으

로써 그동안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분리 개별화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변형(transformation)된 모습을 갖게 된다. 인생을 살다보

면 누구나 원치 않는 충격적인 경험을 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끔직한 경험은 이후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신의학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 오

히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아픔과 파편화된 자아상을 가진 내담자의 외상경험은 오히려 희미한 존재로서 인식

되어 온 하나님을 분명히 뵈옵는 최고의 순간이 된다. 기독교상담자는 이를 인지하면

서 내담자의 외상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게 될 수 있는 모티브로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의 목적

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외상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

신다. 내담자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는 반응을 한다. 이때 상담자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방으로 저들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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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셉

요셉의 생애는 연속되는 상처와 반복적인 아픔으로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성

격을 띈다(Herman, 1992; Kilpatrick, 2005: 379; Resick et al., 2003: 351-55). 노년이 

된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총애로 인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왕

따’를 경험하였다. 급기야는 형들의 모략으로 웅덩이에 빠지게 됨으로써 꼼짝없이 웅

덩이에서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17세의 소년으로서 

감내하기에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여기서 웅덩이는 저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셉의 자

아분열을 가져올 만큼 압도적인 외상경험이 된다. 건트립(Guntrip)에 따르면 상처 입

은 자아는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인 자아로 분열되며 나아가 리비도적 자아는 

최후의 분열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리비도적 자아의 일부가 퇴행한 자아(regressed 

ego)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퇴행한 자아는 더 이상 대상과의 관계를 추

구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죽음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 요셉의 

현실세계는 반복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셉은 피부

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됨으로써 머나먼 

이국땅에서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함으로써 극심한 공포

를 겪게 된다. 삽시간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경험은 익숙했던 것과의 작별을 고하

는 것이며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아픔이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어

린 시절에 상실하고(창세기 35:19) 이복형들과의 갈등의 구도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이

었던 아버지 야곱마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오면서 요셉의 모든 관계는 단절 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유일한 자기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적 반응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다. 꿈을 통해 형성된 

요셉의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와 애굽의 노예라는 현실적 자기(real self)는 상당한 

간극(gap)이 있다. 이 양자간의 괴리가 클수록 부적응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로저스

(Rogers)의 입장인데 이 도식에 예외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싶다. 

기독교상담자는 절망에 처하여 낙심을 하는 내담자에게 요셉의 삶의 역경을 통한 

접근으로 내담자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꿈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담자로 하여

금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의 도구라는 사실을 상담자는 내담자와 나눔으로써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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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도록 상

담자는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함께 견뎌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요셉은 한동안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긴 했으나 보디발의 아

내로 인해 강간 미수범으로 오인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요셉은 형들의 학대

와 배신으로 인해 인신매매범에게 헐값으로 팔려가고 또 다시 강간미수범으로 죄수가 

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복합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연속적인 외상경험들, 

혹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외상경험들을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한

다(Herman, 1992). 단순 외상 사건들은 주로 불연속적이거나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Herman이 제안한 복합 PTSD는 아동기 학대나 가정 폭력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여 정서 조절이 어렵다거나, 자기-파괴적 혹은 충동적 행동

을 보이거나 대인관계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안현의, 2007: 109).

요셉은 복합외상의 경험으로 인해 혹독한 삶의 고통(distress)은 물론이거니와 내적 

통제감의 상실과 애굽이라는 타국에서 자국문화의 상실을 경험한 이주자로써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요셉의 외부현실은 끊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의 연속으로 요셉을 겁에 질린 내면의 아이(the child within)로 위축시키기에 충분

했지만 이 겁에 질린 아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

뢰하면서 계속 세상과 접촉한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면의 아이가 현실과 만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이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이 세상이 살만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잘 반응해 주어야 한다. 

내담자가 건강한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상담자가 반응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참

자기(true self)가 다시 살아나도록 조력해야 한다.

결국 어린 요셉은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탄생을 위한 초

석이 되기 위해서 적신으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글로벌 인재로 재탄생하게 된다. 죄

수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외상 사건들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게 작용되

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옥중에서 애굽의 두 관원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굽이라는 대

국의 마인드로 자신을 재조직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요셉

은 자신의 삶에서 전개되는 아픔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긍정

적인 영적 반응으로 대처함으로써 앞날을 준비했다.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국무총

리가 될 수 있는 연령이 만 30세 였다고 한다. 요셉은 2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서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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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우면서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으며 오히려 유

익했던 일이다.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요셉의 외상으로 인한 고통은 애굽의 총리가 되

는 첩경이 된다(창세기 41:41). 애굽의 왕은 요셉에게 그의 전권을 이양함으로써 요셉

은 전무후무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애굽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 후

에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애굽의 토지법을 정비하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진면

목을 보여주고 있다(창세기 47:26). 이와 같은 요셉의 정치적 감각은 억울하게 옥중에 

갇혔을 때 애굽의 관원들로부터 익히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은 이제 어린 시절 제일 아팠던 부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보면

서 형들과의 재회를 준비하며 화해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분명 아버지와 베냐민을 몹

시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도 가족들에게 바로 소식을 알리

지 않고 9년(7년 풍년, 2년째 흉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창세기 45:6) 형들이 제 

발로 애굽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의 심경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살핀다.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 놓은 후 은잔을 

훔쳐 간 사람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이집트에 남아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형

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베냐민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그럼으로

써 과연 형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행했던 가혹한 처사를 뼈아프게 느끼며 자책하고 

있는지를 요셉은 주시한다. 요셉이 22년간 얼마나 아버지와 동생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는가.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실제가 통합이 되어

야 한다. 

한편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고 이스라엘식으로 지었다

는 것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창세기 41:50-52). 요셉은 불연속적이고 단일한 외상 그 이상의 아픔

과 충격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두려움

에 떨고 있는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긍정적인 영적대처(positive spiritual coping)를 함으로

써 형들을 안심시킨다(창세기 45:5). 이는 복합 PTSD의 전형적인 복수나 분노의 반응

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그가 겪은 사건의 의미를 영적인 통찰로 해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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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변형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애굽의 문화나 우상으로

부터 가족들을 보호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는 신실함을 지키고 있다. 이처럼 요

셉은 영적인 통찰과 대응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였

다. 결국 요셉은 자신을 학대한 형들과 화해를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열두지파의 연

합체인 이스라엘을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요셉이 야웨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을 지켜 간 것을 이방사람 보디발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창세기 39:3). 보디발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하로 있

던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함으로써 상황이 역전되어 보디발 

자신이 이제 요셉의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는 어떠했을까? 보디

발의 반응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보디발은 재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느 누구

보다도 그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생애 초기에 내면화함으로써 파

국적인 급작스러운 환경의 소용돌이를 오히려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김미

경, 2011: 86). 요셉처럼 정신적 외상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은 상처와 충격에만 머

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맞서며 고군분투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체험할 수 있다(Tedeschi, Park & Calhoun, 1998).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요

셉의 꿈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억하신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신음과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담자와 반드

시 나누어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글

본 연구는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내재해 있는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외상후 영적인 성장 측면을 살펴보았다. 외상이라는 현실의 쓰라린 상처를 여린 손으

로 헤쳐나감으로써 잔혹한 굴레에서 벗어나 영적 성장을 경험한 사례들을 성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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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과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간은 외상을 통해 자신의 취약성과 연

약함을 깨닫고 실존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건설적이고 자기

변형적인 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외상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과정은 심리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더욱 풍부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준다(Calhoun & Tedeschi, 

2006, 재인용). 이는 단순히 고통의 완화보다는 성장을 촉진시켜 장기적인 안녕감의 증

진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에는 심리상담과 임상에서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Walsh, 1999: 3-5), 

영적 안녕의 구조를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Paloutzian & 

Ellison, 1982, 재인용). 수직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으로 종교적 

안녕(religious spiritual well-be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

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많은 영

향을 준다. 수평적 차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실존적 안녕(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 

가치, 생활양식을 통하여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영적 안녕에 대한 두 차원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진

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안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한 편이다. 

기독교상담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종교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인 관계를 통해 영적인 안녕감을 향유할 수 있는데 그 

모티브는 대개 외상경험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예기치 못한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절대

자를 의식함으로써 그 분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선

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외상

후성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실의에 빠진 내담자를 조력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의 구원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 경험

들이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어서 자양분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김미경, 2005: 143).

최근에는 외상후성장을 심리치료 장면에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Bonanno, 2004, 재인용), 기독교상담은 외상후 영적인 성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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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내담자의 종교성과 심리적인 긍정

적 적응이 매우 상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Crawford et al. 1989: 16). 개

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역경은 단지 부정적인 정서나 문제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

라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삶의 고난이 강인함과 긍정적인 힘, 절대자와의 극적인 만남

을 가져올 수 있음에 기독교상담자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상의 부정적 영향력

은 개인의 종교적 믿음이라는 보호적 적응기제2)에 의해 완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측면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좋은 실례가 된다.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영적인 적응기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종교생활과 종교적 믿음 등이 외상이후의 충격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고위험 환경

에 노출되어 있는 내담자들의 적응을 조력함에 있어 기독교적인 개입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외상의 상처와 충격의 직접적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상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

이 중반부에 이르게 되면 내담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됨으로써 신앙

과 믿음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기독교상담자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 내담자는 성숙해짐으로써 ‘긍정적 비교’의 인지적 양식을 취하게 되는

데 이는 자신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감사와 위로를 얻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또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

를 부탁하는 ‘종교적인 지원을 추구’하는 모습을 띄는데 이는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

가와 추구,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외상경험은 

단순히 PTSD의 상흔으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에 의해 이삭

과 요셉의 경우처럼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는 외상후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

일수록 종교적인 승화와 추구양식을 보인다(최승미ㆍ안창일, 2007: 257; Calhoun et al., 

2000: 521)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시점임을 확신

해야 한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외상과 시련 속에서 찾아

옴을 무수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인물들을 

2) 보호요소는 외상과 같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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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가뭄의 한복판에서, 형들의 학대 속

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다. 인생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은혜의 꽃은 

피어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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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saac & Joseph Story as a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Mi Kyung Kim(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about the spiritual growth and the transformed 
appearance as the result of posttraumatic growth recovered from a dramatic 
crisis in the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s of some 
figures in the Bible so as to find out how the personal faith and his/her 
religion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her psychological shock 
and his/her posttraumatic growth after experiencing a trauma. Especially, 
through some real examples of people survived from the trauma crisis of 
death, this study examines how a man gets rich spiritual insight and 
maturement after meeting the God at the critical and challenging time of 
his/her life. As the Bible dynamically describes the dramatic ups and 
downs of tremendous figures, it is satisfactorily met as the experimental 
cases for this study. In the posttraumatic growth, the spiritual growth is 
very important as much 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growth. So 
Christian counseling should help the client suffering from his/her trauma 
to form the relationship with the God by their spiritually growing 
through the positive spiritual coping.

Key Words: trauma, posttraumatic growth(PTG), spiritual growth, transformation, 
positive spiritual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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